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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가곡면과 태백시 철암동에 위치한 가곡광산은 묘봉층 및 풍촌층내의 석회암과 화강반암의 접촉부에 배

태된 접촉교대광산이다. 본 광산에서 지구물리탐사는 갱내 및 광산 주변부에 광화대의 부존 여부와 그 연장선을 파악하기 위

하여 갱구 부근에서 자력탐사, 갱내에서 전기비저항 탐사 및 갱도-갱도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탐사를 실시하였다. 자력탐사는

광화대의 영향으로 인한 이상대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기비저항 탐사 및 토모그래피 탐사는 광화대에 대한 영상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지역에 존재하는 N50oW계의 단층 연장선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주요어 : 접촉교대광산, 자력탐사, 전기비저항 탐사, 토모그래피탐사, 광화대, 이상대

The Gagok mine is a contact metasomatic deposit, located at Gagok-myeon, Samcheok city and Cheoram-dong,

Taebaek city, Gangwon province. The deposit lies within the limestone of Myobong and Pungchon formations, and

exists the contact of intrusive granite porphyry. In order to determine the direction and extension of mineralization

in the gallery and around the entrance of the ore deposit, we used the ground magnetic survey, the direct current

(dc) resistivity survey using dipole-dipole array, and resistivity tomography survey. The ground magnetic survey did

not detect the anomalous zone due to ore deposit, while the dc resistivity survey and resistivity tomography survey

were successful in delineating the anomalous zone related to the extension of fault toward N50oW.

Key words : contact metasomatic deposit, mineralization, magnetic, resistivity, tomography

서 론

강원도 삼척시와 태백시에 위치한 장성지구의 가곡광

산은 묘봉층 및 풍촌층 내의 석회암과 화강반암의 접촉

부, 단층 및 층리의 규제를 받아 배태된 접촉교대광산으로

스카른 내에 층상 및 불규칙한 괴상의 형체로 형성되었다.

광체의 발달 상태는 묘봉층에서 폭이 2~25 m와 연장이

30~200m이며 풍촌층에서 폭이 2~20m와 연장이 40~300m

으로 나타났다(대한광업진흥공사, 2008). 이 광산은 1977년

부터 1987년까지 아연, 연 및 동등을 생산하였으며, 품위

는 아연이 5.59~5.23%, 연이 0.47~0.36%의 범위에 있다.

본 연구는 갱도 입구부근 및 기 개발된 갱도에서 복합

물리탐사를 실시하여 아직 남아있는 광화대의 부존 여

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스카른광상은 탄산염질 모암과 화성암의

접촉대를 따라 화성암 마그마로부터 방출된 고온도의 유

체에 의해 모암의 변질교대로 이루어진 광상으로 스카른

광물과 유화광물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러한 광물

들은 광맥이 배태하는 물리적 성질인 대자율, 전기전도도

및 전기화학적 성질이 주변 모암과 차이를 보이므로 매

질의 전기적 물성 차이에 의한 전위차를 측정하는 전기

비저항탐사 및 자연전위탐사법 등으로 탐지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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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광물 내에 자성을 갖는 광물들은 당시의 지자기장에

의해 자화강도가 되며, 그 세기는 암석의 성분과 암층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력탐사법 등으로 파악되어진다.

물리탐사를 광체에 적용한 연구로는 과거에 많은 탐

사법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광물자원 탐사에 전기, 전자, 중력 및 자력탐사 적용

(Oldenburg et al., 1998; Phillips et al., 2001), 금광산에

전기비저항탐사의 적용(Guo et al., 1999; 유영준 등, 2004;

박종오 등, 2005; Park et al., 2009) 등이 있으며, 시추공

비저항 토모그래피탐사와 물리검층 및 물성시험에 대한

결과의 비교 연구(정연호와 변중무, 2007)와 맥상 광체

에서의 전기전자탐사(유인걸, 1998) 등과 같이 많은 연

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광체들은 단층과 같은 파쇄대

및 암의 경계부와 같은 연약대를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파쇄대의 존재는 부광대일 잠재성이 매우 높다(Tripp and

Vearncombe, 2004). 그러므로 단층과 같은 파쇄대 탐지를

위해 중력, 자력 및 전기비저항탐사와 같은 복합 물리탐

사를 적용한 연구는 매우 많이 진행되어 왔다(Benson and

Mustoe,1995; Suzuki et al., 2000; Nguyen et al., 2007;

Sultan and Santos, 2008).

지형 및 지질

본 연구지역은 태백산맥의 남동부에 위치하며 동측에

형성된 낙동정맥이 서부에 능선을 이루며 남쪽으로 발달

하고 있는 매우 험한 산악지형이다. 특히 연구지역에서 서

측의 낙동정맥과 동측의 주능선에서 분지된 소능선들은

급한 경사를 보이고 있으며, 서측에서 동측으로 흐르는 금곡

계곡, 북측에서 남동방향으로 흐르는 선곡계곡, 남측에서

북동방향으로 흐르는 대월곡 등의 깊고 험한 계곡들을

포함한다. 계곡은 대체로 V자형이고 산사면은 암반이 노

출된 절벽을 이루고 있는 장년기 지형에 해당된다.

지질은 전반적으로 선캠브리아기의 홍제사화강암을 기

반암으로 그 상부에 조선누층군에 속하는 묘봉층, 풍촌층,

화절층이 부정합 관계로 분포하며, 그 상부로 오오도뷔스

기의 동점층, 두무동층과 후기에 이들을 관입한 화강반암과

암맥류로 구성된다(Fig. 1). 조선누층군중 광상과 관련이

있는 묘봉층과 풍촌층은 석회암으로 구성되며 충상단층에

의해 3회 이상 반복하여 분포한다. 그러므로 광상은 묘봉층

및 풍촌층내의 석회암과 화강반암의 접촉부, 단층 및 층

리의 규제를 받아 배태된 접촉교대광산으로 해석된다.

Fig. 1. Geology of the study area (KORES, 2008). (a) Geological map and (b) geological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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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지역에서 광상을 규제하는 지질구조로는 층리,

절리, 습곡, 단층 및 화성암류의 관입 등으로 분류되며,

1) 화강반암과 석회암의 접촉부 2) 화강반암 주변부의

석회암 중 불삼투성 점판암층과 접한 지역 3) 화강반암에

포획된 석회암 4) N50oW계의 습곡축 및 단층대 주변부

석회암 5) NS계 화강반암과의 접촉부 석회암 등이 있다.

지구물리탐사

물리탐사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지하 매질의 변수들인

물성 값들을 여러 탐사 방법을 통하여 얻어내어 이러한

물성 값의 대비로 지질구조 및 광물자원들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질학적인 변수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각종 여러 물리탐사 방법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자성을 띠는 암체들은 암석의 초기 용융 상

태인 마그마가 고결시 자성물질 등이 당시의 지자기장에

의해 자화되어 암석을 이루며, 대자율은 암석내의 조암

광물의 성분과 생성당시의 환경에 의해 달라진다. 전기

비저항은 암석이나 토양의 구성광물, 공극율, 포화도 등과

같이 복합적 요인에 의해 달라진다. 특히 황화광물이나

산화광물은 다른 광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가지며(Telford et al., 1976), 이러한 광물을

포함한 광화대는 전기전도도 및 전기화학적 특성이 주변

모암과 물리적 성질이 다르므로 매질의 전기적 물성차

이에 의한 전위차를 측정하여 방법으로 찾아진다.

탐사방법

자력탐사는 자기장과 자화강도의 합인 자기유도를 측정

하는 것이며, 자화강도는 자기장과 대자율의 곱으로 표

현된다. 대자율은 강자성 광물의 함량에 의하여 결정되므

로 암석의 종류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다. 즉, 암석의 조

암광물 중 자철광 같은 자성 광물은 지자기장에 의하여

자화되는데, 그 세기는 암석의 성분과 암층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자력탐사법은 신속하고 간편한 탐사법이며, 비접지식

으로 탐사하며, 광역 지질부터 상세 지질구조 문제까지

적용되며, 인공잡음에 비교적 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

직구조는 분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비유일성이 있다는 단

점이 있다(박영수, 2006). 그러므로 이 탐사법은 철광석

등의 광물자원을 직접적으로 탐사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사구조, 단층, 파쇄대 등의 지질 구조를 파악

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대자율은 단층과 같은 파쇄대에

있어서 그 발달 양상에 따라 모암과의 차이를 나타나며,

퇴적암 하부의 화성 기반암의 깊이에 따라 차이를 보인

다. 대체로 퇴적암은 대자율이 매우 낮은 반면 화성암은

높으며, 염기성화성암이 산성화성암보다 높다.

자력탐사의 위치는 월곡 520갱 부근에서 460 m × 70 m

의 면적과 월곡 입구 부근에서 200 m × 240 m의 면적이며

격자망 형태로 측정하였다(Fig. 2(a), (b)). 전자는 Fig. 1(a)

의 A지역으로 23개의 측선으로 이루어지며 측점간격을

10m로 하여 전체 205개의 측정 자료이다. 후자는 Fig. 1(a)

의 B지역으로 13개의 측선으로 구성되며 측점간격을 10 m

로 하여 전체 273개의 자료이다. 탐사 장비는 G859 Mag-

netometer(Geometrics Corporation, USA)이며, 자료처리

프로그램으로는 MAGMAP2000이다(Geometric Inc, 2002).

또한 지자기 측정시는 시간에 대한 변화를 보정하기 위

Fig. 2. A map showing the magnetic survey lines around the gallery of Woulgok 520(a) and the entrance of Woulgo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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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두 개의 자력계를 이용하여 한 대는 측정 점에 고정

하고 지자기의 변화를 측정하여 시간에 대한 변화를 보

정한다. 즉, 지자기장의 여러 가지 변동 요인 중에 약 24시

간을 주기로 변화하는 것을 일변화라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 변동 폭이 대체로 30~40 nT 정도이다(한국지구물리

탐사학회, 2002). 본 연구에서는 한 대의 자력계만을 이

용하였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변화의 보정은 하지 않았지

만 기준점에서 오전, 오후 및 저녁에 지자기의 값을 측정

하여 비교하였다. 측정 기간은 월곡 520갱과 월곡 입구 부

근에서 5일 정도 하였으며, 오전에 낮은 값, 오후에 최고

점을 보이다가 저녁에 낮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5일 동

안의 일변화 변동 폭은 약 20~30 nT로 나타났다.

전기비저항탐사는 2개의 전류전극에서 일정한 전류를

대지에 공급하여 전위 분포를 일으키면서 발생된 전위의

크기를 2개의 전위전극에서 측정하여 지질구조에 따른

전기비저항 값의 변화 양상을 탐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탐사법은 지하에 일정 전류의 흐름에 대한 한 쌍의 전위

전극에서 측정된 포텐셜 값과 전극 배열에 관한 기하학적

거리 계수(K)를 곱하여 계산되어지며, 이러한 측정값들은

항상 양의 겉보기 전기비저항(apparent resistivity)으로 나타

난다. 전기비저항은 조사지역의 토양에 대한 화학적 성질,

공극의 크기 및 지하수 함량에 따라 그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 지역에서 전기비저항탐사는 월곡 400갱과 460갱

내에서 아직 남아있는 광화대의 부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쌍극자 배열법을 사용하였으며, 측선거리를 1,110m,

전극간격을 10 m, 전극 전개수를 n = 8로 하였다(Fig. 3).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탐사는 월곡 400갱, 460갱 및 520갱

내에서 쌍극자배열법을 이용하였으며, 전극간격을 10 m로

하였다. 각 갱내의 탐사 측선들을 보면, 월곡 400갱은 전

기비저항탐사 측선의 330~600 m지점이며, 월곡 460갱은

240~510 m지점으로 각 270 m의 측선 거리에 해당된다

(Fig. 4(a)). 월곡 520갱은 월곡 460갱으로부터 60 m 상부

Fig. 3. A map showing the lines of the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at the galleries of Woulgok 400 and 460.

Fig. 4. A map showing the lines of the electrical resistivity tomography survey at the galleries of Woulgok 400-460(a) and

Woulgok 460-5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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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갱으로 270 m의 측선거리를 Fig. 4(b)와 같이 선정

하였다. 탐사 방법은 갱도와 갱도사이의 단면에 대한 전기

비저항 영상을 획득하여 광상에 규제되는 지질구조 및 광

화대의 부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월곡 400갱-

460갱, 월곡 460갱-520갱으로 하였다. 탐사측선은 Fig. 1(b)

의 2-2단́면에서와 같이 해발고도 400m, 460m 및 520m

의 위치에 있으며, Fig. 4는 이러한 단면에 위치한 각 측

선들을 평면도로 제시한 것이다.

갱내에서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탐사시는 전극봉을

암반 내에 접지하여야 하므로 접지저항에 대한 문제점들

이 발생한다. 접지저항을 낮추는 방법들은 전극봉과 암반

사이에 점토를 충진하여 접지력을 높여 접지저항을 낮추

는 방법, 전극봉을 병렬 연결하여 접지저항을 낮추는 방법

및 염수를 사용하여 접지저항을 낮추는 방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염수를 사용하여 접지저항을 낮추려는 방

법을 이용하였다. 이 탐사법은 갱도사이에 부존하는 광화

대를 찾기 위함으로 전기비저항탐사 측선과 동일한 위치

에서 측선이 선정되었다. 탐사장비는 Supersting R8 IP로

전극 각각에 고유번호가 내장된 연결된 전극을 사용하였

으며, 자료처리 프로그램은 Earthlmager 2D와 TOMODC

이다(Advanced Geosciences, 2005).

탐사결과

광물자원에 대한 물리탐사 프로그램은 적은 비용을 가

지고 최적의 시추 위치의 선정, 위험의 감소 및 개발 진행

의 증대를 최대화하는 것이다(Phillips et al., 2001). 탐사

대상체인 광체를 찾기 위한 물리탐사 자료는 광물자원

탐사에서 매우 유용하다. 또한 컴퓨터의 속도 증대와 역산

프로그램의 향상은 각 탐사 방법으로부터 얻어진 물리

탐사 자료가 탐지하고자 하는 물성치로 전환되어 지하

구조를 3차원적으로 영상된다(Sasaki, 1994; Oldenburg

et al., 1998). 즉, 전기전도도나 대자율 등과 같은 물성

치들은 광물자원 탐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로 광화

대와 관련된 지질구조나 광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근

래의 광물자원에 대한 물리탐사는 심부에 존재하는 광

화대 구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Liu

et al., 2006).

본 연구지역에 부존하는 광체의 모암은 대부분이 석회

암이며, 광체는 층리, 습곡 및 단층대와 화강반암의 접

촉부의 석회암에 주로 형성된다. 광체 내의 수반광물에서

황철석, 황동석과 같은 광석광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물성에 대해 반응이 민감한 자력탐사 및 전기비

저항탐사를 실시하였다. 탐사 방법으로 자력탐사는 갱도

입구부근에서 하였으며, 전기비저항탐사 및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탐사는 갱도 내에서 실시하였다. 이러한 탐사

법은 예전에 개발된 갱도였으나 아직 남아있는 광화대의

부존 여부 및 연장선 등을 알기 위하여 적용하였다.

 

자력탐사

자력탐사는 월곡 520갱 부근과 월곡 입구 부근에서 격자

망 형태로 측정하였으며, 전자는 273개의 자료이며 후자

는 205개의 자료를 획득하였다. Fig. 5는 월곡 520갱 부근

(a)과 월곡 입구 부근(b)에서 보여주는 자력이상도이다.

월곡 520갱 부근의 전반적인 자기이상은 비교적 낮은

자력 값들로 분포하며 한 구간에서 높은 자력이상을 보이고

있다. M1-1~M1-11 측선 구간은 비교적 낮은 자력이상의

Fig. 5. Magnetic intensity maps around the gallery of Woulgok 520(a) and the entrance of Woulgo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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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보이며 광체의 영향에 의한 이상대는 나타나지 않

는다. 그러나 이상대로 나타나는 P1은 북서-남동방향으로

발달된 단층으로 인하여 낮은 자력이상으로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Fig. 5(a)). M1-12~M1-15 측선 구간은 높은

자기 이상대로 보이는 M1 지점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광

체의 영향이기 보다 예전 갱도에서 발생한 폐석 등에 기

인된 이상대로 판단된다.

월곡 입구부근에서의 전반적인 자력이상은 크기가 비교

적 작으나 두 구간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M2-1~M2-7 측선 구간에서의 자력이상은 그 폭이 상대

적으로 작은 범위로 나타나므로 직접적인 광석광물이나

광체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400 nT의 값을 나타나는 지역은 예전에 개발된 광산에서

광체를 나르던 길로서 지표이상대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M2-8~M2-11 측선 구간은 M2와 M3의 매우 높은 자기

이상대가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Fig. 5(b)). 이러한 지점

들은 소규모 광화대의 영향으로 인해 높은 값들로 나타나

므로 지하에 광체의 부존을 시사하며 지표지질 결과로

확인되었다.

전기비저항탐사

전기비저항탐사는 Fig. 3에서 제시된 월곡 400갱과 460갱

내에서 쌍극자배열법을 이용하여 각 1,100 m 측선에서

탐사를 실시하였다. 본 측선에 설치된 갱도는 가곡광산의

월곡부에 해당되며 예전에 연·아연광산으로 스카른광체를

중심으로 광산이 활발히 운행되었으며, 지금은 휴광상으로

존재한다. 갱내에서 탐사를 실시한 목적은 광화대의 부존

여부와 그 연장선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광화대는 모

암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전도성 매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층과 같은 파쇄대 및 암반의 접촉부에 존재하므로 낮은

전기비저항 값으로 해석된다.

Fig. 6은 월곡 400갱(a)과 460갱(b) 내에서 얻은 측정

자료에 대한 역산 결과도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얻어진

이상대들은 원형의 해치로 표시하였으며, 지표지질의 결

과와 비교하여 해석하였다. Fig. 1에서 제시된 지층의 발

달사항을 볼 때, 광체는 조선누층군의 묘봉층과 풍촌층에

해당되는 암상에 존재한다.

월곡 400갱에서 이상대의 분포 지점들은 주로 다른 갱

도들이 상부 및 하부에 교차하는 위치로 보이며, 본 갱의

측선으로부터 120m(E1), 340m(E2), 460m(E3), 600m(E4),

800m(E5) 및 1000 m(E6)부근으로 확인이 되었다(Fig. 6(a)).

즉, 월곡 400갱의 측선에서 다른 갱들의 교차 지점들은

광맥들을 찾기 위해 채굴된 지점으로 광상을 규제하는

층리, 단층 및 화성암류의 관입 등과 같은 지질구조들이

많이 발달된 곳으로 낮은 전기비저항 이상체로 해석된다.

전반적인 단면의 영상에서 이상대의 위치들은 지층의 발달

방향과 유사하며 모암 내에 발달된 파쇄대에 배태되는

전도성 물질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특히 지표로부터

심도 40~100 m 사이에 100Ω·m 이하의 매우 낮은 전기

비저항 값은 지표의 일부 구간에서 확인된 아연과 같은

매질, 저품위를 갖는 광화대 및 석회규산염과 같은 이질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Resistivity sections at the galleries of Woulgok 400(a) and 460(b). Black dashed circles, labelled E1, E2, .., and

E11, are shown as responses of the ore bodies and geological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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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 460갱에서 이상대의 분포 지점들은 다른 갱도들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월곡 400갱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본갱

의 측선으로부터 140m(E7), 240m(E8), 320 m(E9), 500m

(E10), 1000 m(E11)부근이다(Fig. 6(b)). 특히 측선거리

400~600 m 부근에 나타나는 낮은 전기비저항 이상대(E10)

는 Fig. 6(a)의 측선거리 400~600 m에 존재하는 E3와 E4

이상대와 연관되어 해석되므로 광상을 규제하는 단층과

같은 지질구조 등에 의한 연장선의 발달로 판단된다. 즉, 이

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지역에 존재하는 N50oW계 습곡축

에 연한 단층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즉, 단층 및 변질대내에

있는 파쇄대 지역은 변성작용 동안 광물질의 통로 역할을

하며, 광맥을 형성한다. 암석 내의 광맥들은 파쇄대를 채

우는 열수 침전물의 형태로서 구분되어진다. 그러므로 단

층과 같은 파쇄대가 많은 지역 및 지층의 접촉부는 광화

대가 부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 탐사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탐사는 광화작용과 관련이 있는

지질구조 및 광화대의 부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

로 월곡 400갱-460갱, 월곡 460갱-520갱을 이용하여 실시하

였다. 각 갱도들은 Fig. 1(b)의 2-2단́면에서와 같이 해발고

도 400 m, 460 m 및 520 m에 수평으로 위치한다. 그러나

Fig. 4의 평면도에서 보면, 월곡 460갱과 520갱은 거의 수직

이며, 월곡 460갱과 400갱은 경사져 위치한다. 월곡 460갱

에서 얻은 전기비저항탐사 결과는 갱내의 하부 단면에 대한

영상으로 토모그래피탐사 결과와 비교할 수 있지만, 월곡

400갱은 그 하부에 대한 영상으로 비교되지 않는다.

Fig. 7은 월곡 400갱-460갱, 월곡 460갱-520갱도를 이용

하여 토모그래피탐사로 얻은 측정 자료에 대한 역산 결과

도이다. 월곡 400갱-460갱의 영상은 전반적으로 접지저

항으로 인하여 비교적 높은 전기비저항 값의 분포를 보

였으나 측선거리 약 50 m부근에서 수평으로 낮은 전기

비저항 값들로 나타났다. 이는 월곡 460갱내의 전기비저

항탐사 결과에서 낮은 전기비저항 이상대(E10)의 영향으

로 해석된다. 월곡 460갱-520갱으로부터 얻어진 영상은 측

선거리 50~100 m부근에서 약 1,000 Ω·m 이하의 낮은

전기비저항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이상대의 영상은 월곡

460갱의 전기비저항탐사 결과에서 얻어진 이상대(E10)

와 일치하며, 거의 수직으로 해발고도 500m부근까지 연장

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단면에서 측선거리 50~100 m

부근의 이상대의 영상은 거의 수직적으로 발달되며, 본 연

구지역에 존재하는 N50oW계 습곡축에 연한 단층의 연

장선으로 해석된다.

 

결 론

삼척시와 태백시에 위치한 장성지구 가곡광산은 묘봉층

및 풍촌층 내의 석회암과 화강반암의 접촉부 및 지질구조

에 규제를 받아 배태된 접촉교대광상이다. 이러한 광산에서

광화대의 부존 여부와 그 연장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갱구 입구부근에서 자력탐사와 갱내에서 쌍극자 배열 전

기비저항 및 토모그래피탐사를 실시하였다.

자력탐사는 월곡 520갱구와 월곡 입구 부근에서 격자망

형태로 측정하였다. 전자는 광체의 영향에 의한 이상대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단층에 의한 낮은 자력이상을

나타냈으며, 후자는 전반적으로 낮은 자력이상 분포를

보였지만 소규모 광화대의 영향으로 인하여 두 지점에서

높은 자력이상 값들을 보였다.

전기비저항탐사는 월곡 400갱과 460갱내에서 쌍극자

배열을 이용하여 탐사를 하였다. 전자는 이상대의 분포 지

점들이 탐사 측선에서 6 지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다

른 갱도들이 상부 및 하부에 교차하는 위치로 나타났다. 후

자는 이상대의 분포지점이 5 지점이며, 측선거리 400~

600m 부근에 나타나는 낮은 전기비저항 이상대(E10)는 전

자의 E3와 E4 이상대와 연관되어 해석되므로 광상을 규

제하는 단층과 같은 지질구조 등에 의한 연장선의 발달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기비저항 토모그래피탐사는 월곡

400갱-460갱, 월곡 460갱-520갱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탐사 결과에 대한 영상을 보면, 두 단면에서 측선거리

50~100 m부근에서는 약 1,000Ω·m이하의 낮은 전기비저항

분포가 거의 수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상대는 월곡

460갱내에서 실시한 전기비저항탐사 결과의 이상대(E10)와Fig. 7. Results of electrical resistivity tomograph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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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며, 본 연구지역에 존재하는 N50oW계 습곡축에

연한 단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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